
이상과 포부를 같이 하는 우방

멀둔 뉴질랜드수상 부처를 위한 오찬인사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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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각하 그리고 영부인, !

오늘 멀둔 수상각하 내외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,「 」

여러분의 방한을 환영하는 바입니다.

뉴질랜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유한 나라로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한국동란시 많은,

지원을 베풀어 준 나라로서 우리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.

우리들은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의 영웅적 헌신에 항상 감사의 정을 가지고 있읍니다.

수상각하!

본인은 방금 각하와 함께 현금의 국제정세와 양국간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광범위하고도 유익

한 대담을 가졌읍니다.

본인은 양국간의 우호관계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최근 그 영역과 내용에,

있어 날로 충실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뉴질랜드에는 바구니의 저족은 당신이 잡고 이쪽은 내가 잡는다 는 속담이 있는 것으로“ ”

알고 있읍니다.

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이 속담이야말로 발전해 가는 한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의 오늘의 협

력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

본인은 우리 양국이 이 지역에서 이상과 포부를 같이하는 민주 우방국으로서 아세아태평, ․
양지역 뿐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것을 희망하는 바

입니다.

이런 의미에서 각하의 금번 방한은 양국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

할 것입니다.

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각하의 방한이 유쾌하고 보람된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귀빈 여러분!

엘리자베스 여왕 폐하와 멀둔 수상 내외분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양국간의 항구, ,「 」 「 」

적인 우의를 위하여 축배를 듭시다.


